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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 피지배 계급으로 역사 속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한국인 도서관 직원들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들의 활동을 재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인이 근무했던 도서관과 한국인 

직원현황을 조사했다. 둘째, 그들이 도서관에서 종사했던 직책과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셋째, 한국인 도서관 근무자들

이 받은 교육에 대한 참석 실태와 도서관 관련 잡지 투고 현황을 조사했다. 현황분석 결과,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도서관 직원은 총 27개 도서관에 241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강습회에 73명,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

에 22명이 참석하였고, 주요 도서관 잡지 기고자도 40여 명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들이 해방 후, 우리나라 

근대도서관 이식과정에서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of Korean library staffs and their role who 

were alienated as a subjugated class in Japanese Colonial Era and re-evaluate their effort. For these, 

firstly, this study investigated libraries that Korean librarian worked and the status of Korean staffs. 

Secondly, examined their position and its role in the library. Lastly, investigated the status of Korean 

librarians’ participation for training and submission of magazine related to library. As a result, in 

Japanese Colonial Era, there were totally 241 Korean library staffs in 27 libraries. 73 and 22 librarians 

each attended the Library Institute and The 29th National Library Conference. And contributors 

to major library magazins were reached to 40. With this resul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se library 

staffs made some parts of efforts making modern librar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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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한국의 근대도서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

의 문제는 한국의 근대적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의 문제처럼 많은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 일

반적으로 ‘근대’는 근대로서의 성질이나 특징을 

갖는 근대성과 관련이 있고, 이는 사전적 의미

로 봉건적이거나 전제적인 면을 벗어난 성질이

나 특징을 의미한다. 백린(1969)은 󰡔韓國圖書

館史硏究󰡕에서 왕권의 교체와 정치의 변동을 

중심으로 삼는 일반 사학가의 구분 방법에 따라 

도서관의 시대적 구분을 고조선, 삼국, 고려, 이

씨조선, 대한제국의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서술

했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나라 도서관에 대한 

시대 구분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일제강점기 이후의 시대를 포괄하

지 못했다. 

한편 한국 역사학계의 시대 구분은 학문 분

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치열한 논의가 있었

으나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논의된 역사 구분(배항섭, 1991) 중에 하나로 

‘근현대’의 구분을 개항기 이후로 보았다. 세부

적으로는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부터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이전까지를 개항기, 1910

년부터 1945년 광복 전까지를 일제강점기로 보

고, 그 이후를 현대로 보는 관점을 채택했다. 한

국 도서관사의 구분도 이 관점을 따르자면, 1876

년 이후의 도서관을 근대적 도서관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시대에는 규장각과 같은 왕실도서

관, 성균관에 따른 존경각, 그리고 일부 향교와 

서원에 부속된 도서관 등이 있었으나, 근대성

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에서의 근대 공공도서관의 성립은 일본

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1901년 부산에 세워진 홍

도회 도서실, 1902년 강경, 1909년 경성, 1911년 

인천 등지에 세워진 문고와 도서관으로부터 시

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은 1906년 평양에 세워진 대동서관이 있

었고, 경성에서는 당시 정부 인사를 중심으로 

대한도서관 설립 운동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

했다.1) 결국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이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도서관 설립정책이 한

국에서의 근대도서관의 설립과 그 운동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특정하자면, 바로 일제강점기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도서관 설립과 정책은 해

방 후에 그대로 한국의 도서관 설립과 정책에 

이식되었고 한국의 공공도서관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제강점기 도서관이 해방 이후 우리나라 도

서관에 미친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서관 경영의 중심인 도

서관 직원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라는 역사 속에서 피

지배 계급으로 소외되어버린 한국인 도서관 직

원들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렇게 ‘일제강점

기’였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잊혀진 한국인 ‘도

서관인’의 이름을 다시 소환하는 작업이며, 그

들의 활동을 재평가하여 한국의 도서관 역사에

 1) 일본의 한국에서의 식민지 도서관 설치와 전개에 관한 주장(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190-192)중, 국내에 

최초로 설립된 근대 공공도서관을 ‘부산독서구락부’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김영석, 이용재(2018)의 반론이 있어 

향후 보다 진지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현황과 활동에 관한 연구  173

서 그들이 활동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남기고

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인이 근무했던 도서관과 한국인 근무자 현

황을 조사하고자 했다. 둘째, 그들이 도서관에

서 종사했던 직책과 그 성격을 살펴보았다. 셋

째, 한국인 도서관 근무자들이 받은 교육 현황

과 도서관 관련 잡지에 투고 현황을 조사하였

다. 이상 조사된 현황에 대한 거시적 분석을 통

해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 도서관 근무자들이 

근대도서관의 이식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근무했는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및 연구 방법

2.1 선행연구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활동 현황

과 역할을 중점으로 다룬 국내 선행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웠다. 다만 일제강점기의 사회교육정

책과 연관된 공공도서관 정책, 공공도서관 현황

과 사회 교화 활동, 도서관의 민족계몽 활동을 

전반적으로 다룬 김남석(1990)의 󰡔일제하 공공

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은 일제 시기 공공도서

관을 이해하는 배경지식으로 의미가 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전반적인 활

동 현황은 아니지만, 개별 활동을 다룬 연구들

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당대의 한국인 도서관

원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

표적인 연구는 조선총독부도서관과 국립도서관 

부관장을 지닌 박봉석에 관한 연구이다. 박봉석

에 대한 연구는 김진수, 남태우, 박기홍, 박희영, 

배현숙, 송돈자, 원종린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단행

본으로 오동근(2000)에 의해 엮어졌다. 이 책을 

통해 일제강점기 분류와 목록, 불전 연구자로서

의 박봉석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이용재(2013)는 󰡔도서관인물평전󰡕을 

통해 일제강점기와 그 이전에 활동한 도서관계 

인물인 유길준, 윤익선, 이범승, 박봉석, 이봉순

을 다루어 한국의 도서관 인물을 조명하여 우

리나라 도서관 사상의 궤적을 찾아가는 데 도

움을 주었다. 한편, 국립도서관 초대 관장을 지

냈으나 박봉석에 비해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거

의 연구되지 않았던 이재욱에 대해서는 최근 

조혜린(2020), 송승섭(2021)에 의해 그의 생애

와 사회활동, 활발했던 저작 활동에 관해 전반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중

심으로 한 일제강점기의 도서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상 소개한 여러 자료에서 

한국인 도서관원을 부분적으로 다루긴 했지만, 

전체 현황과 활동에 대해서는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없었다. 해외 연구 중에 가장 주목할 만

한 것으로는 2017년 오카무라 케이지(岡村敬

二)가 󰡔戦前期外地活動図書館職員人名辞書󰡕
라는 제목으로 편찬한 인명사전이 있다. 이 책

에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만주, 중국, 대만 

등에서 활동했던 아시아 여러 나라의 도서관 

직원의 인명이 그 약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한반도에서 활동한 일본인과 

한국인 720여 명도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한국인 추정 인물을 추려서 조사한 결과, 190여 

명으로 추산되었고, 이들 이력 속에 포함된 직

장명, 직급, 연구회 활동 및 교육경력 등을 조사

하여 이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세분하여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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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 현황을 파

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일본의 金沢文圃

閣 編集部가 2018년 펴낸 󰡔編戦前期 ｢外地｣ 

図書館資料集-朝鮮編󰡕 전 9권 중에, 8권과 별

권(別卷)에 있었다. 8권에는 일제강점기 평양

에서 김인정 여사가 설립한 ‘인정도서관’에 대한 

개요가 있으며, 여기에서 직원 운영현황의 일부

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別卷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이었던 박희영(朴熙永)이 

펴낸 ｢朝鮮總督府圖書館員錄｣이 있으며, 이

에 대해 과거 조선총독부도서관 관원이었고, 도

쿄 전기대학 명예도서관장과 교수를 역임한 후

지타 유타카(藤田豊)의 ｢朝鮮總督府圖書館員

錄解說｣이 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도서관 

직원의 전체 현황과 직제와 직급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 일제강점기 도서관 조직

과 운영상황을 나타낸 자료로는 1973년 발간된 

󰡔國立中央圖書館史󰡕가 있다. 이 책은 제목과 

표지에서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인 ‘국립

중앙도서관 50년사’로서 과거 1925년부터 1945

년까지의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역사를 포함하

고 있고, 여기에 당시의 도서관 조직과 교육현

황 등 운영 실태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 일제

강점기의 한반도에서의 도서관 운영상황 전반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외에 2005년 발간된, 加藤一夫, 河田い

こひ, 東條文規(KATO KAZUO, Kawata 

Ikoi, Tojo Fuminori) 共著, 󰡔日本の植民地圖書

館: アジアにおける日本近代圖書館史󰡕(2009년 

번역판, 최석두 옮김. 󰡔일본의 식민지 도서관󰡕, 한
울)는 일제강점기 한국에서의 도서관 활동을 시

간과 공간에 따라 종합적이고 통사적으로 정리

하여 서술하고 있어 당대 한국의 도서관 직원들

의 활동상과 배경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다음, 당시 한국인의 도서관 관련 논문과 각

종 에세이 기고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조선

도서관연구회의 <朝鮮之圖書館>(통권 30호, 

1931.9-1938.7), 조선총독부도서관의 <文獻報國>

(통권 102호, 1935.10-1944.12)이 있고, 조선독

서연맹의 <讀書>(통권 12호, 1937.1-1938.11)

와 조선도서관연맹의 <文化源泉: 良書>(통권 

66호, 1939.7-1944.11)가 있어서 오카무라 케이

지(岡村敬二)가 인명사전에서 적시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였다. 또한 이들 잡지를 종합

하여 목록과 색인으로 구성한 󰡔일제강점기 도서

관 간행물 목차집󰡕(한국도서관사연구회, 2020)

의 저자 색인을 통해 한국인의 도서관 관련 저작 

활동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 

 

2.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일부 설

명한 바와 같이 문헌(사료) 연구를 중심으로 이

루어졌다. 먼저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해 관

련 자료 분석을 통해 일제강점기 도서관의 직제 

및 직급, 강습회 등을 통한 직원교육, 도서관연

구회와 전국도서관대회와 같은 사서들의 활동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당대의 활동을 보여

주고 증명하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사진 자료도 

확보했다. 다음, 조사된 자료의 내용 분석과 통

계작업, 그리고 통계에 대한 분석과 추론으로 이

어졌다. 구체적으로 중점 연구 수행을 위해 먼저 

󰡔전전기외지활동도서관직원인명사서(戰前期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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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活動圖書館職員人名辭書/ 岡村敬二. 武久出

版, 2017)󰡕 중 한반도에서 활동한 한국인 도서관 

직원이나 도서실, 자료실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

명을 발췌하여 도서관별로 기록하여 표로 작성하

였다. 이어서 단일 도서관으로 가장 많은 도서관 

인원이 등재되어 있는 ｢朝鮮總督府圖書館員錄｣

과 그 해설서, 그리고 <文獻報國>, <朝鮮之圖書

館> 등 당대의 도서관 관련 저널 기사와 비교하

여 도서관 인사기록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고, 한

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朝鮮總督府職員錄｣

과 ｢대한민국인사록｣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결과를 평가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각 도서관의 직원록이 제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

다. 주 자료가 되는 󰡔戦前期外地活動図書館職

員人名辞書󰡕는 각 도서관의 직원록이 아닌 당대

의 도서관 관련 저널 <朝鮮之圖書館>, <文獻報

國>, <讀書>, <京城府立圖書館報>와 󰡔鐵道圖

書館案內󰡕, 󰡔朝鮮紳士名鑑󰡕, 󰡔朝鮮紳士寶鑑󰡕, 
󰡔朝鮮功勞者名鑑󰡕 등의 인명사전, 그리고 우지

고 쯔요시(宇治鄕毅) 논문 등에 등장하는 인사 

관련 내용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岡村

敬二, 292-293). 따라서 전국의 모든 도서관과 

모든 도서관의 직원들을 포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자서전이라든가 분명한 사료

가 남아 있는 인명은 추가했지만, 소수에 그쳤

다. 또한, 일제강점기 도서관 직원들의 연구자

로서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한 

󰡔일제강점기 도서관 간행물 목차집󰡕 역시 당대

의 모든 도서관 저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직원”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법적

으로나 제도적으로 ‘사서’라는 직위를 부여할 

만한 직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근무한 모든 직종과 직급의 직원”을 포함해서 

‘도서관 직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일제강

점기라는 범위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현황 비교

가 불가피하지만, 논문의 양적 제한과 한국인 

중심의 연구에 맞추기 위해 일본인 인명과 통

계는 <표>로써 함께 나타내지 못했다. 또한 여

기서 사용한 인명은 한자 병기가 원칙이나, 개

별 한국인의 역할과 업적보다는 그 역할과 기

능에 대한 양적 분포와 의미에 치중한 연구여

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한글 우선 원칙을 채

택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

했다. 

   3. 일제강점기 도서관 직제와 
교육 및 연구회 현황

3.1 일제강점기 도서관 직원 직제와 직급

일제강점기 한국에서의 도서관 직제를 중앙

도서관 역할을 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직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23년 11월 29일 공포한 

조선총독부도서관 관제는 1945년까지 네 번 개

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립중앙도

서관, 161-162).

① 1925년 5월 16일 개정, 제2조: 司書 전임 

3명을 判任으로 신설하고 書記 1명을 2

명으로 하고 사서의 직무를 신설하였다.

② 1929년 5월 4일 개정, 제2조: 司書 3명을 

4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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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940년 11월 26일 개정 제2조: 司書 4명

을 6명으로 하였다.

④ 1942년 2월 5일 개정 제2조: 司書 6명을 

8명으로 하였다.

 

이 관제로 보았을 때,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사

서는 최소 3명에서 8명까지 유지될 수 있었고, 

관장과 사서의 임명은 1933년 7월 1일 공포한 

勅令 제176호 ｢公立圖書館職員令｣ 제5조 및 

6조 3항에 의해 공립도서관장과 사서가 되는 자

격을 “司書檢定試驗(사서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 관장으로 처음과 끝을 같

이한 오기야마 히데오(荻山秀雄)는 1909년 京

都帝國大學 문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1912

년 7월 文部省(문부성) 주최 도서관 강습회를 

수료한 이후, 京都帝國大學 부속도서관 촉탁

으로 일한 바 있다. 1914년에는 李王職 囑託

(촉탁)으로서 한국에 건너와 도서실에 근무한 

다음, 1917년 中樞院(중추원) 촉탁으로 전임

하고, 1921년 총독부 편집과 촉탁이 되었다가 

1923년 11월에 조선총독부 도서관장에 임명되

었다.2) 

문부성 ｢公立圖書館職員令｣에 따라 도서관

장 또는 사서 자격 확정을 위한 사서검정시험제

도가 정해졌지만, 1936년 10월 30일 文部省令 

제18호로 공공도서관 ｢司書檢定試驗規定｣이 

공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사서검정시

험은 먼저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이 합

격해야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었다. 필기시험과

목은 國民道德要項, 國語漢文, 國史, 도서관관

리법, 도서목록법, 도서분류법, 社會敎育槪況과 

외국어 선택과목(영어, 독어, 불어) 하나 등 총 

8과목에 달했다(文獻報國, 2(4):42).3) 따라서 

사서검정시험의 합격자는 주로 일본의 ｢文部省

圖書館員養成所｣에서 2년여간 교육을 받은 졸

업생이었다. 그러나 1937년 2월 22일 실시한 제1

회 시험 합격자 중에는 한국인 최장수(崔長秀)

가 있었다(文獻報國, 3(4):13). 최장수는 해방 

후에 어문각 전무를 지낸 바 있다. 이어서 1939

년 3월 실시된 제2회 시험에서는 박봉석(朴奉

石)이 합격하여 1940년 5월 10일 사서로 승격하

였다(文獻報國, 6(7):17). 이와 같이 당시 상황

을 고려할 때, ｢사서검정시험규정｣을 통과하여 

‘사서’가 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 수가 

대단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사서 밑에 촉탁은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여 

전문 분야(전공)를 가진 자를 ｢촉탁검정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임명했다. 이 밖에 도서관 대부분

의 실무적인 일을 처리하던 직책으로 고원(雇

員)이 있다. 고원은 사서나 촉탁의 일을 보조하

는 직책이지만 도서관 사정상 단일 업무를 맡기

도 했다. 고원은 1936년 4월 7일 직제 변경에 따

라 조수(助手)로 바뀌었다. 이때 수위 역할을 하

던 순시(巡視)는 취제(取鍗)로 소사(小使)는 관

수(館手)로 바뀌었다(文獻報國, 7(2):16). 고

원 외에 가장 낮은 직급을 용원(傭員)이라고 했

는데, 이 사이에 사자생(寫字生)이라는 직명을 

두었다. 출납수(出納手)는 용원에 해당하는 가

장 낮은 직급이었지만 시험이 있었고, 그 과목은 

 2) 한국사데이터베이스-한국근현대인물자료(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m)

 3) 文獻報國 등 잡지 기사는 내주 (  )속에 인명이나 각주로 표시해야 하나, 대부분 인용 부분에 저자나 제목이 없고 

권말에 관보형식으로 그 내용이 섞여 있어서 잡지명을 인명처럼 사용하고 그 출처를 밝혔다(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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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국어․지리․산술․역사․작문이었고 3

일간 실시하였다(文獻報國, 1(1):36).

직제에 따른 도서관 조직(기구)은 당시 총독

부뿐만 아니라 대부분 도서관이 서무계, 사서계, 

열람계로 시작했다. 총독부도서관은 중앙도서관

의 성격이 있어 1934년에는 여기에 보존계와 사

회계가 더해졌고, 장서수에 증가에 따라 1942년

에 반(班)체제로 바뀌어 열람, 보존, 기획, 사서, 

수입, 서무반이 만들어졌고 이후에는 부․반․계 

형태로 확대되었다(국립중앙도서관, 168-170).

도서관 직원의 직급은 일본의 문관제에 따라 

高等官, 判任官, 雇傭人으로 구분하고, 관등에 

준해서 임시직을 두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장은 

고등관, 사서 6명 중에 주임이 고등관이고 5명이 

판임관이다. 행정 서기 중 서무 담당 주임은 사

무관으로서 판임관이다. 사서 업무에 있어 정원 

외에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자를 촉탁으로 하

고, 사서 임관자에 결원이 생기면 사서로 임관시

키기도 했다. 업무는 서무, 사서, 열람으로 크게 

3개로 분리하여 시행하다가 점차 세분화되었다

(金沢文圃閣 編集部-藤田豊, 53-55). 이상 직

원록에 정식으로 등재되는 직원 외에 고원에 속

하는 임시직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급에 따라 조수, 사자생, 출납수로 구분했다. 

기타 시설관리와 기능 요원으로서 공수(제본수, 

목수), 취제, 관수(소사)가 있고 별도로 사동(使

動)에 해당하는 급사가 있었는데 공식 직명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국립중앙도서관, 171). 

3.2 일제강점기 강습회를 통한 도서관 직원의 

교육

일제강점기에 오늘날과 같은 사서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단히 적었다. 일본에는 ｢文

部省圖書館司書養成所｣와 같은 사서 교육 전

문기관이 있었지만, 당시 한국에는 이런 사서 

교육 전문기관이 하나도 없었다. 따라서 사서 

업무를 맡은 인력은 총독부 같은 경우에는 ｢圖

書館事務見習生制度｣를 활용하여, 1개월간

을 견습 기간으로 하고 도서관 직원과 다름없

이 일하도록 하였는데,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

면서 선임이 후임을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이

마저도 조선총독부도서관 수준에서나 할 수 있

는 일이었으나 태평양 전쟁 등 사정이 나빠지

면서 지속되지는 못했다. 이 외의 대안은 총독

부도서관 주관으로 강습회를 실시하는 것이었

다. 주최기관은 조선교육회, 조선총독부사업회, 

조선도서관연맹 등 여러 기관이었지만 실제적

인 예산이나 강사지원은 조선총독부도서관 주

관으로 이루어졌다. 이 강습회는 조선총독부도

서관이 자리를 잡아가는 1931년부터 해방 전까

지 총 9회에 걸쳐 연인원 750여 명에게 실시되

었다(<그림 1> ①, ④ 참조). 그 현황을 보면 

<표 2>와 같다.4)

관장 사서 서기(書記) 촉탁(囑託) 조수(助手)

공수(工手) 취제(取鍗) 사자생(寫字生) 관수(館手 출납수(出納手)

<표 1> 조선총독부도서관 직명

 4) 일제강점기 도서관 직원 강습회 실시현황은 국립중앙도관사(1973)의 225-231쪽 내용을 종합하여 다른 참고문헌과 

비교, 분석하여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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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강습회 명칭 주최기관 수료인원(명)

1931. 8. 5. - 11. 제1회 圖書館事項講習會 조선교육회 98

1935.10. 6. -  7. 제2회 圖書館講習會 도서관대회준비위원회 126

1936. 8. 1. -  7. 제3회 圖書館講習會 조선총독부도서관사업회 70

1938. 8. 5. - 11. 제4회 夏期圖書館講習會 조선총독부도서관사업회 91

1939. 8. 1. -  3. 제1회 圖書館事務夏期講習會 조선도서관연맹 100

1940. 8. 1. -  6. 제2회 圖書館事務夏期講習會 조선도서관연맹 97

1942. 3.23. - 27. 제3회 圖書館事項講習會 조선도서관연맹 100여명 추산

1942. 8. 1. -  6. 제4회 圖書館事項講習會 조선도서관연맹 78

1943. 8. 1. -  6. 제5회 圖書館事項講習會 조선도서관연맹 80

 계  총 9회 752(명)

<표 2> 일제강점기 도서관 직원 강습회 실시 현황

① 1931.8.5. - 11. 제1회 圖書館事項講習會 ② 1935.10.8. - 9. 제29회 全國圖書館大會

③ 1936.10.17. 제2회 滿鮮圖書館聯合硏究會 ④ 1939.8.1. - 3. 제1회 圖書館事務夏期講習會

<그림 1> 일제강점기 도서관 강습회 및 전국단위 도서관대회5)

 5) 사진은 󰡔朝鮮總督府圖書館寫眞集󰡕(1943)에 게재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였다(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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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강습회 개최 기간은 가장 짧게는 2일

이었고, 6~7일이 가장 많았다. 개최 장소는 조

선총독부도서관이 7회, 서울과학관이 1회 있고, 

지방에서는 1939년 부산고등소학교에서 유일

하게 개최되었다. 강사는 오기야마 히데오 총

독부도서관 관장을 비롯하여 경성제국대학과 

경성부립도서관, 철도도서관에 근무하는 일본

인 관장과 사서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한국인

으로는 유일하게 이재욱(李在郁)이 1943년 제

5회 圖書館事項(夏期)講習會에 강사로 참여

했다. 강의 구성은 필수과목으로 도서관학개론, 

학교도서관을 비롯하여 소도서관, 순회문고, 통

속도서관 등에 대한 도서관경영법(도서관관리

법), 화한서분류법과 목록법(실습)이 있고 선

택과목으로 양서분류법 및 목록법(실습), 도서

선택, 도서정리, 독서지도, 도서관 교육 같은 과

목들이 있었으며, 시기에 따라 조선고문헌관리, 

도서 수리법, 관외 대출과 제본론, 근대도서관의 

지표 등이 추가되었다. 강습회 참가 인원은 1935

년에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에서 개최한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를 앞두고 사전에 도서관대

회준비위원회가 이틀간 실시한 강습회(126명)

를 제외하고는 대략 100여 명 이내에서 신청을 

받아 실시했고, 신청 인원의 90% 정도는 수료

한 것으로 파악된다.6)

3.3 일제강점기 연구회와 전국도서관대회

1925년 11월 첫 번째 도서관 주간에 일부 도

서관 직원들이 ｢조선도서관협회｣를 결성하기 

위한 협의 결과로 1926년 3월 ｢경성도서관연구

회｣가 만들어졌다. 이 연구회는 당시 일본과 조

선의 도서관 유지들로 구성되었는데 그 대상 

회원은 철도국도서관, 경성부립도서관, 조선총

독부도서관, 경성제국대학도서관의 직원들이

었다. 그러나 발전적 해체를 통해 1928년 3월부

터는 ｢조선도서관연구회｣를 새로 조직하여 서

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서관 직원이 아닌 

일반인도 회원으로 모집했고, 사립도서관 직원

도 포함되었다. 1931년부터 1938년까지 회지 

<朝鮮之圖書館>을 간행하였는데, 창간호 명

부에 따르면 회원은 모두 116명이었고, 이 중 

한국인은 25명이었다. 1939년 7월에는 완전한 

협의체인 ｢조선도서관연맹｣을 발족하여 그 활

동을 지속하였고, 동년 7월 7일에는 <文化源

泉:良書>라는 기관지를 창간하여 매월 발행하

였다. 이 연맹의 주된 목적은 전시 체제하에 사

회교육에 충실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일본의 문

화통치 시기에는 한국인도 <朝鮮之圖書館> 회

지 편찬에 참여했지만, 1935년 10월 조선총독

부도서관의 <文獻報國> 창간 이후에는 일본인 

중심의 도서관연구회와 도서관 회지로 경도되

었다.7)

이 밖에 滿洲國과 朝鮮을 뜻하는 명칭을 조

합하여 ｢滿鮮圖書館聯合硏究會｣가 운영되

었는데, 1932년 9월 25일과 1936년 10월 17일 

만주 안동 공화당에서 회의를 진행했고, 조선

총독부도서관 직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국

립중앙도서관사, 235-236). 또한 “경성부립도

서관 유익이 1936년 10월에 개최된 제2회 ｢滿

 6) 국립중앙도관사(1973) 225-231쪽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7) 국립중앙도서관사(1973) 중, ‘조선도서관연구회’ 부분과 한국도서관사연구회(2020)의 󰡔일제강점기 도서관 간행물 

목차집󰡕 중, 해제(ⅳ-ⅶ) 부분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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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圖書館聯合硏究會｣ 참석차 만주국 안동

으로 출장갔다”(岡村敬二, 270)는 기록이 나

오는 것으로 보아 상당수 부립도서관 직원들

도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회는 일본

의 식민지인 한국과 만주에 있던 도서관인들

이 모여서 식민지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연구

와 협의를 하는 연합회 성격이었다(<그림 1>-

③ 참조).8) 

연구회와는 성격이 다른 전국적인 모임으로 

일제강점기 ‘전국도서관대회’가 있다. 이는 일본

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주로 일본에

서 열렸지만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는 1935

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경성제국대학 

강당에서 열렸다(<그림 1>-②). 이는 식민지에

서의 두 번째 대회로서 1935년 10월 1일은 ｢朝

鮮市政25周年紀念日｣이며 ｢조선 신궁진좌

(神宮鎭坐) 10주년｣이기도 하여 조선 각지에

서 일어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의 하나로 개최

된 것이다. 대회 참가자는 모두 186명이었는데, 

그중 당시 조선에서는 95명(일본인 73명, 한국

인 20명), 만주와 대만에서의 참가자는 21명이

었다. 일본 본토의 도서관인으로서 이 대회에 

오는 것은 관광, 유람이 반이었다지만 당시 조

선의 도서관인으로서는 이 대회를 조선 도서관 

진흥의 일대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것은 이 시기에 조선의 도서관 수가 1932년 

52개 관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다(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325). 반면, 조선총독부는 직접 도서관을 사상

의 선도기관, 식민지 이데올로기 주입기관으로

서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특히 이 대회에서 “도

서관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 우가키 

가즈시게(宇垣 一成) 총독은 도서관의 2대 사

명을 ‘사상(思想)의 관측소(觀測所)’이자 ‘양

서선본(良書善本)의 선택소(選擇所)’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일본도서관협

회는 문부성의 보조금을 얻어 양서 보급사업

(1931년)을 하고 중앙도서관제도(1933년)로 실

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대회를 통해 조선총독

부는 도서관 사업을 자치적으로 실시하라고 하

였지만, 사실상 국가의 강제적 개입 의도를 노

골화하고 있었다(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

條文規, 215-216, 326).

이 대회에 참석한 한국인 도서관인은 22명으

로 기록되어 있다. 그 면모를 보면, 인정도서관

을 설립, 운영한 이인정 여사와 정두현 관장, 장

재준 직원을 비롯하여 나중에 국립도서관 부관

장이 된 박봉석, 서울대학교도서관 초대 관장

이 된 김진섭, 농촌 문고에 대한 많은 글을 발표

하고, 해방 후 초대 농림부 국장으로서 토지개

혁법 입안에 참여한 강진국, 서울대학교도서관 

부관장이 된 김구경(1946년에 서울대학 중국

문학과 교수가 됨), 당시로서는 드물게 시라큐

스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연희전문학

교 도서관장을 지낸 이묘묵, 문부성이 발급한 

‘사서 자격증’을 한국인 최초로 보유하고 조선

서적회사 지배인과 어문각 전무를 지냈던 최장

수, 경성도서관연구회에서 활동하고 경성부립

 8) 일본은 당시 南滿洲鐵道株式會社를 통해 식민지 조선, 만주, 중국, 대만 등을 경제적으로 통제하였고, 일본도서

관협회는 도서관대회 개최를 통해 도서관을 통한 정보수집과 사상통제에 나섰는데, 조선과 만주를 하나의 연결 

고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文獻報國> 등에는 항시 ‘鮮滿關係雜誌重要記事目錄’이 수록되었다. 이

는 조선과 만주의 도서관이 일본의 통제하에서 협력관계를 갖고 도서관과 관련 연구회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현황과 활동에 관한 연구  181

도서관 종로분관장을 한 성달영이 있었다. 이 

밖에도 경성부립도서관 홍종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송여근과 임성빈, 연희전문학교 

사서관 유경상, 조선총독부도서관 강문회, 고흥

겸, 하부호 등이 있었다.9) 한편, 당시 조선총독

부도서관 촉탁으로 근무했고, 해방 후 초대 국

립도서관 관장을 했던 이재욱은 당시 기념사진

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참가자 명부에서 확인

되었다(文獻報國, 1(2):60).

한국에서 전국도서관대회가 열린 후 2년 뒤

인 1937년 6월 3일에는 만주에서 제31회 ｢전

국도서관대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는 조선

총독부도서관 강문회와 김태언, 경성부립도서

관 종로 분관장 성달영, 인정도서관 정두현 등

이 참석한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한국인으로

서 남만주철도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봉천도서

관에 소속된 사서 김구경과 하얼빈 철로도서관 

사서 김재두도 참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한국인들이 일본 식민지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도서관계 

한국인 실력자들로서 사실상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근대 한국 도서관의 발전을 이끈 지도적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도서

관계 선구자였던 이들 가운데 많은 인사가 한

국전쟁 중에 납북되거나 행불되어 소식을 모르

고 있다.10) 

  4.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현황 및 활동 분석

4.1 조선총독부도서관 한국인 직원현황 및 

교육 활동

일제강점기 중 조선총독부도서관은 1923년 

11월에 세워졌지만, 개관은 준비 기간을 거쳐 일

본 천황 제사일을 기념하여 1925년 4월 3일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도서관에 근무한 

한국인 직원현황은 1925년부터 4월부터 1945년 

8월 해방 시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 한국인 직원에 대해 한국

사데이터베이스의 ｢朝鮮總督府職員錄｣에는 

촉탁 이상만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1937년 이

후에만 해당된다. 고원 이하까지 기록한 오카

무라 케이지의 󰡔戦前期外地活動図書館職員

人名辞書󰡕가 가장 포괄적으로 194명의 한국

인을 기록하였다. 오카무라의 기록과 박희영이 

수기로 작성한 󰡔朝鮮總督府圖書館員錄󰡕은 

상호 검증과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 인명과 내

용을 담고 있다. ｢朝鮮總督府職員錄｣을 보면, 

1937년에 21명으로 가장 많은 직원(관장, 사서, 

서기, 촉탁)이 등재되어 있는데, 오기야마 히데

오 관장이 1937년에 언급한 것은 70명이었고, 

1942년에는 95명이었다(국립중앙도서관, 173). 

반면에 후지타 유타카(藤田風)의 󰡔朝鮮總督

府圖書館員錄解說󰡕에 따르면, 1940년대에는 

고용직을 포함해서 대략 100여 명 내외의 직원

 9) 여기서 소개한 도서관원은 <그림 1>-②에 나타난 인명을 1935년 <文獻報國> 12월호 59-62쪽에서 확인하고 개별 

인사에 대한 이력을 조사해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10) 일제강점기 주요 도서관 인물로 평가받는 국립도서관장 이재욱, 부관장 박봉석, 서울대학교 초대관장 김진섭(金

晉燮) 등은 모두 납북되거나 행방불명 처리되어 그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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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다.11) <표 3>과 같이 

일제강점기 전 기간을 통해 보면, 조선총독부

도서관에서 근무한 한국인 직원은 총 166명으

로 적지 않은 인원이 근무했던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  )로 표기된 도서관강습회 참여수를 

보면, 연인원으로 48명이 도서관 실무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 관원 명 계

관장 *荻山秀雄(1923-1945)

부관장 이재욱(31, 35, 36) 1

사서
박봉석(35, 37), 최장수(31, 36)

*島崎末平 등 일본인 10명
2

서기 *岩元雄一 등 일본인 7명

촉탁
김병모, 고흥겸, 손호익(36, 39), 이동곤, 이부열, 이봉석, 이수동, 이흥종(36)

*宮川吉備雄 등 일본인 24명 
8

조수(고원)

강문기, 강문회(31, 35, 36), 강문희, 강준기, 고원배, 곽수업, 구임준, 구전효, 김광제(38), 

김규언, 김두환, 김문환, 김상범, 김순덕, 김옥선, 김용희(통역), 김윤길, 김원동, 김정무, 

김정현, 김정환, 김찬중, 김창기, 김창복, 김창휘, 김창희, 김충련, 김태언, 김태열(35), 

김현만, 김해룡(42), 김희태, 권태수, 남상영, 동진숙, 맹장만, 맹재옥, 민삼현, 박순철(38, 

39), 박영한, 박재이, 박희영(42), 백석기, 백일승, 변옥, 손병학(42), 손영수, 송장순(42), 

송정근, 송포백, 서용빙, 신석균, 신인범(42), 안명철, 오상근, 오원영, 양세종, 양태식, 

윤규섭, 윤인식, 윤지, 윤태덕, 이기방, 이대응, 이문기(35), 이범해, 이상필, 이성현, 이수락, 

이의영(40, 42), 이일목, 이정국, 이종설, 이종화(42), 이재홍, 이주구, 이제방, 이제황, 

이진영(42), 이태응, 임권길, 임용성(35), 정비석, 정성근, 정창화, 조덕건, 조병숙, 주종설, 

지수장, 차준일(42), 최광열, 최대준, 최상익(31), 최용택(42), 표경준(38), 한명순, 황순

주, 홍순원(42), 하부호, 허용수, 허정민, 현영순, 황기성, 황종호

*宮本茂人 등 일본인 87명

104

공수 김수동, 김재학(38), 서상필, 신대균, 이주순, 피용득 6

취제

(순시, 수위)
강용기 1

사자생
김갑동(42), 김성인(35), 박진태, 송종호, 신태희(35), 오상봉, 오한갑(35), 이영제, 이정

수, 이춘복(38, 40), 임명재(35), 정용석(35), 진상덕(42), 황순주, 허광식(42)
15

관수(소사) 고수익, 박준호, 윤흥증, 이소천, 이오봉, 이윤성, 장정식, 정대연, 정수완, 홍문환 10

출납수
김영식, 김충현(35), 박노채, 송대섭, 신현목, 안태근, 오복성, 유경문, 윤영호(38), 이교영, 

이용준, 이사연, 정종식
13

기타 김수철, 김환모(36), 임준광(42), 신석우, 신영금(총독부 문서과), 진융일(42) 6

계 166

※괄호는 ‘연대표시’로 도서관 직원 교육시기를, “*”는 일본인 수를 비교하기 위해 나타냈다.

<표 3>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도서관 한국인 직원현황

11) 여러 자료에서 교차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사(1973, 238-239)에 따르면, 1945년 8월 16일자 

한국인 직원은 박봉석 부관장을 비롯하여 이의영(사서), 강춘수(서기), 송포백, 허만, 이일목(이상 사서보), 김동

희, 김순영(이상 조수), 김수동(공수), 조흥복(순시), 이민하(관수견습), 황석주, 유성복, 이억술, 권오복, 이택희

(이상 사동) 등 16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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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별로 보면 오기야마(荻山秀雄) 관장은 

1923년 직제 공포와 함께 임명되어 1945년 강

제 퇴임될 때까지 전 기간 관장직을 유지한 유

일한 인물이다. 처음에는 제국대학령사서관 규

정을 준용하여 고등관 6등급으로 발령받았으나 

이후 승임되어 주임관 3등급까지 올라갔다. 이

재욱은 촉탁, 사서, 주임사서(현 5급 사무관)를 

거쳐 1942년부터 부관장을 한 인물로서 해방 

후, 초대 국립도서관 관장이 되었다. 그러나 당

시에 사서는 판임관(현 6-7급 공무원)으로서 

대외적 직급은 높지 않았다. 이외에 사서검정

시험을 통과하고 사서가 된 박봉석과 최장수가 

｢朝鮮總督府職員錄｣에 등재된 사서이다. 박

봉석은 이재욱이 낙향한 이후 해방 시기까지 

부관장을 하기도 했다(國立中央圖書館, 238). 

박희영이 수기로 작성한 󰡔朝鮮總督府圖書館

員錄󰡕에는 안헌이(安憲二)가 사서로 기재되

어 한국인 사서로 보였지만, 다른 기록으로 확

인한 결과는 일본인 안전헌이(安田憲二)의 오

기로 판단된다(한국도서관사연구회, 242).

이렇듯 ｢朝鮮總督府職員錄｣에 따르면, 전 

기간에 걸쳐 사서 이상의 직급으로 종사한 한

국인은 3명에 그쳤으나, 일본인은 島崎末平, 

玉置脩二郞, 廣田武治, 宮川吉備雄, 奧田直

毅, 山本春喜, 河野四郞, 安田憲二 등 10명

이 사서로서 근무했다. 행정 서기로 가면, 이러

한 차이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일본인은 

岩元雄一 등 모두 7명의 서기가 이 기간 존재

했으나, 한국인은 1명도 없다. 이는 행정 라인

에서는 한국인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촉탁에는 한국인이 8명, 일

본인이 24명으로 도서관의 핵심 업무를 맡고있

는 정규직 직원에 일본인은 42명이 있었고, 한

국인은 12명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이 기간에 한국인 고원(조수)은 전체 

104명으로 일본인 87명보다 16명 많았다. 일본

인 고원 중에는 촉탁이나 사서로 승진한 사람

이 있었으나, 한국인은 없었다. 고원 중에, 󰡔朝
鮮總督府圖書館員錄󰡕을 작성한 박희영(朴

熙永)은 해방 후에 국립도서관 동서과장, 한국

외대도서관 사서장, 동국대학교 사서과장이 되

었다(오동근, 85). 또한 고원이었던 남상영(南

相瑛)은 해방 후, 국립도서관 총무과장으로 재

직했고 조선도서관학교 교무주임과 조선도서관

협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6.25 전쟁시에는 북

한군 정치보위부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된 다음, 10월 5일에 국립

도서관 임시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11월 2일 

국립도서관 관장서리로도 임명된 바 있다. 특히 

6.25전쟁 동안 인민군이 가져간 고서를 되찾아 

온 공로가 인정되었고, 이후 1956년에는 국립도

서관 사서과장으로 일하기도 했다.12) 이들 고원 

중 일부는 국립도서관 직원으로 그대로 계승되

어 해방 후와 6.25 전쟁 후에 국립도서관의 필수 

인력으로 성장했다. 이하의 하급 직원에서 일본

인은 찾을 수 없었지만, 취제, 사자생, 관수, 출

납수, 기타 정확한 직책이 확인되지 않은 직원 

등 45명의 인명이 나타났다. 이로 볼 때 하급직 

업무에 해당하는 대부분을 당시 한국인 직원들

이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 강습회 등 교육과 더불어 살펴볼 수 

있는 연구회 활동은 자세히 살펴보기 어렵지만, 

12) 국립중앙도서관사(1973) 245, 248-251쪽 내용을 종합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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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가입 현황은 찾아볼 수 있었다. 조선총

독부도서관 직원으로 조선도서관연구회에 가

입하여 활동한 사람으로는 이재욱(사서-부관

장), 박봉석(사서), 최장수(사서), 손호익(촉탁), 

권태수(조수), 김광제(조수), 김창기(조수), 김

태언(조수), 신영금(문서과), 신석우(문서과), 

이상필(조수), 이춘복(조수), 최상익(조수) 등

이 있었다(朝鮮之圖書館, 1(1):62-63). 반면

에 일본도서관협회 가입자도 상당수 있었는데 

김갑동(사자생), 김두환(조수), 김해룡(조수), 

김희태(조수), 이문기(조수), 이종화(조수), 이

진영, 진상덕(사자생), 최용택(조수), 허광식(사

자생) 등이 있었다.13) 

일제강점기 중, 󰡔朝鮮總督府統計年報󰡕를 기

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도서관 수를 기록한 해

는 1932년으로 총 52개 공공도서관이 있었다. 

관립도서관 2개, 공립도서관 14개, 사립도서관 

36개에 이른다. 1940년대에 가면, 태평양 전쟁의 

영향으로 사립은 급격히 줄어들고, 전체 42개 도

서관 중, 관립 2, 공립 26, 사립 14개 도서관이 

된다. 공립도서관은 모두 일본인 관장이 있었고, 

주요 직원도 일본인이었다. 또 전쟁 과정에서 일

본인이 운영하던 사립도서관은 일부 공립으로 

전환되었지만, 한국인이 운영하던 사립은 대개 

그대로 폐관되었다. <표 4>는 공립도서관인 부

립도서관을 중심으로 간략한 현황을 조사하여 

소개한 것이다.

개성부립도서관의 고한영, 이경달, 이경룡, 유

순경, 홍윤승 등 모두 조선도서관연구회 회원이

었고, 진동원은 1939년 8월 4일 조선총독부도서

관을 견학한 바 있다. 당시 총독부도서관을 견학

하는 것은 일종의 벤치마킹과 같은 것으로써 새

로 도서관을 만드는 경우에는 종종 견학을 다녀

왔다.

도서관명 관원 명 계

개성부립도서관 고한영, 이경달, 유순경, 이경룡, 진동원, 홍윤승 6

경성부립도서관
강진국, 김명진, 박두신, 박흥식, 송몽룡, 오귀환, 이근희, 이범익, 이범우, 

이상현, 이성규, 이종달, 유익, 한영주, 홍종화
15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

이긍종(분관장), 성달영(분관장), 윤지병, 고광세, 이종억, 이범연

*사립 경성도서관 최초 설립자: 윤익선, 이범승
8

원산부립도서관 박기순 1

전주부립도서관 신동군 1

진남포부립도서관 고정섭, 안규응 2

평양부립도서관 김인경, 박용환, 안찬서, 이용수, 이영근, 이정욱, 차영도 7

양양군립도서관 이흥명(서무 주무로 부관장 겸임) 1

삼척군립도서관 박운혁(강원도 삼척군 도서관 주사로 근무) 1

청주읍립도서관 김창기 1

계(10) 43

<표 4> 일제강점기 부(군․읍)립도서관 한국인 직원현황

13) 일본도서관협회 가입자 현황은 岡村敬二(2017)의 전체 기록에서 추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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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부립도서관의 강진국, 박두신, 송몽룡, 

오귀환, 이범익, 이상현, 이성규, 이종달, 유익, 

홍종화 등 대부분은 조선도서관연구회 출신으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 중, 강진국, 

김명진, 오귀환, 박흥식, 이근희, 이종억, 이범

우, 유익, 한영주 등은 1931년 제1회 도서관사

항강습회에 참가했고, 이상현은 1938년 하계도

서관강습회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다.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은 윤익선이 1920

년 취운정에 세운 사립 경성도서관과 이범승이 

1922년 탑골공원 부근에 세운 경성도서관이 합

쳐서 운영되다가 1926년 4월 1일 경성부에 양도

되어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으로 된 것이다. 

초대 분관장 이긍종과 이후 분관장 성달영은 조

선도서관연구회 간사와 이사를 지냈고,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참가했다. 윤지병, 이종억, 고

광세, 이범연도 모두 조선도서관연구회 회원이었

고, 윤지병, 이종억, 이범연은 1931년 제1회 도서

관사항강습회에 참석한 기록이 남아있다.

한편, 당시 3.8선 이북 쪽에는 평양을 제외하

고는 큰 도서관이 없었다. 평안북도는 대개 간

이도서관 형식의 신문도서열람소가 대부분이

었고, 일부 도서관에 대한 몇몇 기록만 남아있

다. 원산부립도서관 직원 박기순은 1939년 4월 

25일, 26일 개최된 조선도서관연맹 총회에 출

석한 기록이 있다. 또한 진남포부립도서관 고

정섭은 1940년 8월 7일 도서관을 대표한 사서

로서 조선도서관연맹총회에 참석하였고, 안규

응도 조선총독부도서관 견학을 다녀왔다.

평양부립도서관에서는 박용환, 이용수, 이영

근 등이 조선도서관연구회에 참여했고, 이정욱

은 1938년, 김인경은 1939년 각각 조선총독부

도서관을 견학했다. 또한 차영도는 1931년 제1

회 도서관사항강습회에 참가했고, 이용수와 이

용근도 1938년 하계도서관강습회에 참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도서관의 수적인 면에서 우세한 

학교도서관 통계는 󰡔朝鮮總督府統計年報󰡕에
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조

사한 바로는 경성제국대학 김용배, 김영표, 김

진섭, 김학준, 송여근, 이해진, 임성빈, 호기현 

등 직원 대부분은 조선도서관연구회의 초기 회

원으로서 활동한 바 있다. 김진섭은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초대 도서관장이 되었고, 이봉순은 

1956년 이화여대에 도서관학을 부전공으로 개

설하고 이어서 1958년 도서관학과 창설을 주도

했으며, 여성 최초로 한국도서관협회 회장과 

한국도서관학회 회장을 하는 등 한국 도서관사

도서관명 관원 명 계

경성광산전문학교 윤공중 1

경성제국대학도서관
김용배, 김영표, 김진섭, 김학준, 송여근, 이봉순, 이해진, 임성빈, 

호기현
9

경성의학전문대학도서관 김충련(도서과) 1

보성전문학교도서관 윤택중, 홍태훈 2

연희전문학교도서관 김병서, 유경상(사서관), 최광범, 황재연 4

계(5) 16

<표 5> 일제강점기 대학도서관 한국인 직원현황



186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5권 제3호 2021

의 중추인물이 되었다(이봉순, 327-330). 

김충련은 조선총독부도서관 출납수 출신으

로 1939년 11월 경성의학전문학교 도서과로 전

임했는데, 제2회 도서관강습회를 수료한 바 있

다. 보성전문학교 윤택중은 1938년 제4회 하계

도서관 강습회를 수료했고, 홍태훈은 1935년 10

월 8일부터 경성에서 개최된 제29회 전국도서

관대회를 앞두고 열린 도서관대회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도서관강습회를 수료했다. 연희전

문학교도서관 직원 최광범은 1933년 조선도서

관연구회에 입회했고, 사서관 유경상은 1935년 

제2회 도서관강습회를, 김병서와 황재연은 제4

회 도서관강습회를 수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경성광산전문학교 윤공중은 1940년 1월 

도서실 개설을 위해 조선총독부 도서관을 견학

한 기록이 남아있다.

인정도서관은 1931년 12월 김인정이 자신의 

회갑을 기하여 평양 시민을 위한 도서관 건립기

금으로 당시 8만 5,000원을 희사하여 설립한 것

이다. 도서관 건물은 연와 2층으로 대지 650평에 

총건평은 216평이었고, 이중 서고는 4층으로 46

평이었다.14) 인정도서관의 설립자 김인정은 제

29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석하여 도서관사업 

공로자로 표창받았으며, 조선도서관연구회의 명

예회원이기도 했다. 인정도서관 관장 정두현은 

1933년 1월 27일 조선도서관연구회 총회에서 평

의원으로 취임했고, 1934년 8월 3일부터 2일간 

개최된 ｢전조선부립도서관주임자협의회｣에 출

석하여 (개정)도서관령의 조선 실시시책 등을 

협의한 바 있다. 특히 제29회, 제31회 전국도서

관대회에 모두 참가했다. 직원 장재준은 조선도

서관연구회 회원이었고,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

에 참여했으며 1935년 2회 강습회와 1936년 제3

회 도서관강습회를 모두 수료했다. 1939년 4월 

25일, 26일에 개최된 조선도서관연맹 총회에도 

참석한 바 있으며, 1941년 사서주임으로 퇴직하

였다. 김용길은 1931년 제1회 도서관사항강습회

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서관사에 있어 인정도서관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에 앞서 평양에 만들어진 도

서관은 백선행기념관이다. 백선행(白善行)은 

일제강점기 평양에서 백선행기념관 재단법인

을 설립한 사회사업가로서 평양 사회의 지도자 

조만식(曺晩植)과 뜻을 같이하여 일본인들의 

공회당인 평양 부민관보다 큰 민간 문화운동의 

집회장으로 도서관 겸용의 공회당 신축을 위해 

백선행기념관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1928년 

백선행기념관은 550여㎡ 부지에 1천770여㎡ 

연건축 면적의 3층짜리 석조건물로 세워졌는데 

1층에는 휴게실, 도서실과 2층, 3층에는 회의실

도서관 명 관원 명 계

인정도서관 김인정(설립자), 정두현(관장), 김용길, 박인오, 장재준, 조두현 6

백선행기념관 백선행(설립자) 1

계(2) 7

<표 6> 일제강점기 사립도서관 한국인 직원현황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정도서관(仁貞圖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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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양 인정도서관(위, 우측), 백선행기념관(아래)  ② 제29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참석한 김인정과 정두현

<그림 2> 인정도서관과 백선행기념관15)

도서관 명 관원 명(설치 장소) 계

마성갱성문고 전식(평북 의천군 심천면 마성리) 1

문발농촌문고 홍진국(평남 대동군 고평면 문발리) 1

산막농촌문고 남상필(경기 장서군 강상면 구화리) 1

수송농촌문고 김춘수(평북 용천군 양하면 수송동) 1

죽림농촌도서관 천익호(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 1

포천농촌문고 이송준(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송양리) 1

회목농촌문고 피홍점(함남 고원군 상산면 회목리) 1

대천농촌문고 대천청년단(경남 김해군 구포면 대천리) 1

금내리농촌도서관 최석수(전남 구례군 토지면 금내리) 1

계(9) 9

<표 7> 일제강점기 농촌문고 한국인 직원현황

15) <그림 2>-① 인정도서관 사진은 <朝鮮之圖書館> 3호 표제지 뒷면 사진이며 <그림 2>-②는 왼쪽부터 인정도서관 

관장 정두현(鄭斗鉉), 오키 쇼조(沖莊藏) 관장, 인정도서관 설립자 김인정(金仁貞) 여사, 조선총독부도서관 오기

야마 히데오(荻山秀雄) 관장이다(文獻報國, 1(2) 표제지 뒤 목차 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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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예술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기념관에는 

백선행 반신상과 ‘백씨선행기념비'가 있다. 현

재도 이 건물은 사용되고 있다.16)

일제강점기 농촌문고의 설립은 당시 총독부에

서 실시한 조선농촌진흥운동(1932.7-1940.12)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조선인에 의한 자발적인 민족계몽운동의 성격

을 갖는다. 그러나 실상은 조선인들의 민족의

식 고취를 위한 계몽 활동을 도서관 설립 활동

으로 끌어드리고, 이들의 활동을 정책 범위 내

로 제한하므로 식민화를 위한 교화의 목적을 성

취하고자 한 기관으로 이용되었다(김남석, 1996, 

343-345).

<표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농촌문고는 

전국적으로 운용되었고 그 지부만 219개 기관

이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9곳만이 확인되

었다(동아일보 1936.2.29. 4면). 보통 1개 농촌

문고에 중학교 졸업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춘 

주임과 보통학교 졸업 정도의 조수와 소사 등 

2~3명이 근무하였다(김남석, 354). 이름이 밝

혀진 최석수, 전식, 홍진국, 남상필, 김춘수, 천

익호, 이홍준, 피홍점 등 설립자 8명과 1개 단체

의 활동 상황은 세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들 문고와 직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한 조직

으로 지방의 유력인사가 모두 포함되는 운영위

원회가 있었다고 한다. 설립자가 모두 당시 조

선인이었다는 점과 행정단위 말단인 里나 洞

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농촌문고에서 실시한 보통학교 4학년 수준의 

아동교육과 성인을 위한 야학, 그리고 농촌문

고와 더불어 실시된 농촌 순회문고의 영향은 

일제 통치 시기에 나타난 어떤 교화시설보다도 

당시 한민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고 있다(김남석, 1996, 347).

 

4.2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원의 연구 활동

일제강점기 도서관원 중, 한국인으로서 도서

관 관련 잡지에 연구 논문이나 에세이 형태의 

글을 남긴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일제강점기지

만 해방 후에 국립도서관장과 부관장을 지낸 

이재욱과 박봉석 같은 인물은 수십 편의 저작

을 남겼다. 순수하게 개인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저작이기도 하지만 일부 글을 보면, 관제

적 성격의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앞서 

본 일제강점기 후반, 농촌도서관의 성격과도 

연관이 있다. 당시 8할이 되는 농촌인구는 자주

독립을 위해 인재 양성을 원하는 한국에 있어

서나 이들의 생산성을 높여 자국의 경제와 전

쟁에 이용하려는 일본이나 모두 중요한 과제였

다. 이런 까닭에 농촌도서관에 관한 글들이 관

제적 성격의 지원활동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당시 총독부도서관 촉탁 이재욱은 󰡔農村圖書

館의 經營法󰡕이라는 단행본을 발간했고, 경

성부립도서관의 강진국은 “農村事業을 附帶

한 農村文庫 創立이 急務”라는 제목으로 9회

(1936.2.2.~1936.3.11.), “農村文庫經營論: 그 

方法과 必要에 대하여”로 24회(1937.10.8.~ 

1937.12.8.), “農村文庫에 備置할 農村指導圖

書”로 3회(1937.12.5.~12.12)에 걸쳐 東亞日

報에 게재했다. 이외에도 강진국은 “農村文庫

建設の急務”라는 제목으로 논문 형식의 글도 

1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백선행(白善行), 통일뉴스(2015. 7. 24). 北, 검소와 헌신의 상징 ‘백선행' 소개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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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之圖書館> 5권 6호(1936.12)와 6권 1호

(1937.7)에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도서관 직원으로서의 

연구 활동은 양면적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 하

더라도 당시에 한국인 도서관 직원들의 연구 활

동 현황과 전체적 비중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 

도서관 직원들의 역량을 파악하는 의미에서 가

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

는 전체 현황 파악에 그치고, 내용분석은 실시

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동안 발행한 도서관 

저널 가운데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중심으로 만

들어진 도서관 저널로써 앞서 소개한 <朝鮮之

圖書館>, <文獻報國>, <讀書>, <文化源泉: 良

書>를 조사했다. 이들 잡지 속에 나타난 한국인 

도서관 직원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한 도구로써 󰡔일제강점기 도서관 간행

물 목차집󰡕의 색인을 조사하여 한국인 인명을 

찾아냈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일부 복수 저널에 기고한 경우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4개 도서관 관련 잡지에 연인원으

로 한국인 55명이 참가했다. 󰡔일제강점기 도서

관 간행물 목차집󰡕 색인에 나타난 단순 저자수

만 보면, 297명이 일본인이고 한국인은 48명이

다. 순수 도서관 직원은 40여 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인원수 대비 한국인의 비중은 14% 정도

이다. 한국인 중, <표 8>에 전체 논문 수를 표기

하지 못했지만 가장 많은 논문 수를 게재한 도

서관 직원은 해방 후 국립도서관장이 된 이재

욱으로 31편, 부관장이 된 박봉석은 22편, 최초

의 문부성 사서검정시험 통과자인 최장수가 8편

으로 가장 많은 글을 남겼다. 이 밖에도 도서관

원은 아니지만, 당시 명사였던 최남선(崔南善, 

1890~1957)과 유진오(兪鎭午, 1906∼1987)의 

글도 조사된 도서관 잡지에서 발견되었다. 최남

선은 당시 조선의 3대 천재로 알려졌으며, 우리

나라 근대문학 발전에 기여했다. 유진오는 한국

의 소설가, 법학자, 교육가로 고려대학교 총장

을 지낸 인사이지만, 두 사람 다 친일 논란에서 

잡지명 이름-권(호) 계

朝鮮之圖書館
강진국 5(6), 6(1)*, 김영희 4(5), 김원근 5(3․4), 김중강 1(1), 김진섭 1(2), 김태준 
4(1), 박봉석 3(6), 4(3), 박화성 4(3), 이돈화 4(1), 이하윤 4(1), 최남선 1(2), 

추엽웅 3(3)

12

文獻報國

강문회 6(6), 고원배 6(10), 김태언 5(5), 김두환 6(5), 7(5), 김창휘 6(5), 김충련 

5(11), 김해룡 7(4), 남상영 6(6), 박봉석 2(2)*, 박순철 5(3), 5(12), 박희영 7(4), 
백석기 5(12), 6(5), 서춘 8(11), 석전수 2(4), 손호익 2(4) 5(7) 5(8), 안인식 6(5), 
유진오 8(8), 이랑 2(1), 이동곤 6(6) 6(7), 이문기 5(2) 6(12) 7(7), 이수락 5(3), 

이운용 8(7), 이재욱 1(1)*, 이종설 6(10), 이춘복 5(6) 6(2) 6(4), 임명재 6(6) 
7(7), 최남선 3(10)*, 최용택 7(5), 최장수 2(3) 4(3) 4(7)*, 한상룡 5(9)

30

讀書
고흥겸 1(5), 김대우 1(1), 김병모 1(1), 1(2), 박봉석 1(1), 손호익 1(5), 최장수 
1(2) 1(3) 1(5) 1(6) 2(1), 추엽융 1(2)

7

文化源泉:良書
박봉석 6(3), 백철 20(1), 손진태 21(1) 22(1), 신남철 1(7), 이정섭 24(1), 홍순혁 
5(2)

6

 계 55

※ ‘*’표시는 별도의 설명을 추가한 인사임

<표 8>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원의 도서관 저널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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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지 못한 인물이기도 하다.17) 최남선이 

<文獻報國> 3권 10호에 남긴 글은 조선총독부

도서관에서 실시한 제9회 명사 강연에서 “조선

의 괴담”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것이고, <朝鮮

之圖書館> 1권 2호에도 “일본 문학에서의 조

선의 면영(面影)”이란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유진오도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실시한 제67

회 공개 명사 강연을 통해 발표한 “이조 실학파

에 대해”라는 글을 <文獻報國> 8권 8호에 게

재했다. 일본은 이렇듯 당시 사회에 영향력을 

갖는 조선의 유력인사들을 ‘명사 강연’ 형식으

로 초청하여 강연을 시키고 그들의 글을 도서

관 관련 저널에 남겨 널리 활용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3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역할과 

시사점

일제강점기 도서관에서 근무한 한국인 현황

과 도서관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해 앞서 단원 

3과 단원 4에서 확인된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인 도서관 직원

의 활동 현황을 종합한 것이다. 이외에도 조선

도서관연맹총회, 전조선부립도서관협의회, 청년

도서관연맹 등에서 도서관원으로 활동한 흔적

이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모두 다루지는 못했

다. 단지 1939년 4월 25일과 26일 양일에 열린 

조선도서관연맹창립총회에 한국인 참석자는 조

선총독부도서관 이재욱, 인정도서관 장재준, 원

산부립도서관 박기순이 참석하였고, 철도도서관

과 개성, 청진, 함흥, 전주, 인천, 경성, 부산, 평

양, 신의주 등지의 부립도서관에서도 참여했는

데 일본인 관장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文獻

報國, 5(6):표제지 뒤 사진).

이상의 내용을 통해 일제강점기 동안 도서관 

직원으로 활동하고 인명이 확인된 한국인은 총 

241명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도서관은 조선

총독부도서관(관립) 1개관, 경성부립도서관을 

비롯한 부(군․읍)립도서관 10개관, 경성제국

대학도서관 등 대학도서관 5개관, 김인정도서

관과 농촌도서관 등 사립도서관 11개관 등 모

두 27개 관에 달했다. 27개 도서관 외에 부산, 

인천 등주요 도시에 부립도서관과 철도국도서

관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포함되지 못

한 이유는 기록의 부실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운영한 철도도서관은 직

도서관원 수 강습회 참가자 조선도서관연구회 참가자 총독부도서관 견학자

총독부도서관 166 48 13

부(읍)립도서관 43 16 24 5

대학도서관 16 6 9 1

사립도서관 7 3 3 -

농촌도서관 9 - - -

계 241 73 49 6

<표 9>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 활동 현황 종합

17) 위키백과 참조(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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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거의 일본인이었고, 인천, 부산 등 주요 개

항지의 도서관은 일제강점기 전부터 치외법권 

지역인 일본인 거류지(居留地)였기 때문에, 도

서관 직원도 일본인으로 대부분 구성되었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다음, 9회에 걸쳐 실시된 도서관강습회에는 

연인원으로 한국인 73명이 참가했고, 조선도서

관연구회에서 활동한 사람은 모두 49명이었는

데, 전체 인원수 비교를 통해 볼 때, 부립도서관 

직원들의 활동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도서관연구회는 1939년 조선도서관연맹으로 바

뀌고 해방 후 설립된 조선도서관협회의 전신 

역할을 했는데 각종 강습회를 주최하였다. 한

편, 1940년 이후에 일본도서관협회 가입자도 

11명이나 되는데 주로 조선총독부도서관직원들

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성에서 개최된 제

29회 전국도서관대회 한국인 참가자 22명으로 

집계되었고, 1937년 만주에서 개최된 제31회 전

국도서관대회에도 강문회, 김태언, 성달영, 정두

현 등 한국인이 다수 참가하였다.18) 

도서관 관련 연구 참여자는 앞서 조사한 4개 

도서관 관련 잡지에 55명이 있었지만, 모두 도

서관 직원으로 볼 수는 없고, 도서관별이나 개

별 분류가 쉽지 않아 도서관 직원 총수에 포함

하거나 분류하지 않았다. 도서관 관련 잡지에 

발표된 논문이나 에세이 등의 내용이나 영향 

분석 등 질적 측면의 연구도 향후 과제가 될 것

이다. 

이 연구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조사

할 수 있는 항목의 제한점에 따라 한국인 사서

의 포괄적인 활동 현황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렇더라도 해방 후나 지금까지도 일본의 도서관 

직제와 여러 도서관 활동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종 강습회와 전국도서관대회는 

현재도 비슷한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고, 한국

도서관협회도 조선도서관연맹의 뒤를 이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직제나 운영방식도 국립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어졌다. 본 연

구에서 다루지 않은 도서관 주간이나 순회문고 

역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도서관 활동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앞선 분석에서 본 것처럼 한국인 도서관 직원

의 땀과 눈물도 섞여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

리나라 도서관의 명맥을 이어준 일제강점기 한

국인 도서관 직원을 오늘에 소환해서 다시 그

들의 이름을 명기하고 그들이 한 역할에 의미

를 부여하는 이유이다.

5. 결 론

한국에서의 근대도서관의 성립은 일제의 영

향하에서 이루어졌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후에 3차례에 걸쳐 파견된 조선의 수신사들은 

일본의 선진 도서관을 시찰하고 돌아와 기록으

로 남겼다. 일본은 한반도에 들어와 일본인 거

류지역에 일본인을 위한 근대적 도서관을 세우

기 시작했고,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

병합 때까지 이러한 기조는 지속되었다. 그러

나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이후, 무단 정책에

서 문화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일본은 부립(府

18) 한국인 참가자 수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당시 한국인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중국 본토, 대만 등에 산재해 

있었고 이들 중 여러 사람이 이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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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 중심의 도서관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따라

서 일본이 제도적, 실체적으로 근대도서관을 

한국에 이식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

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라는 치욕의 역사 속에서 그 기록마저 사라지

고 흩어져버려 이름마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이름을 소환하여, 그들

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시작하였다. 

이마저도 일본인 오카무라 케이지(岡村敬二)

가 2017년 펴낸 󰡔戦前期外地活動図書館職員

人名辞書󰡕와 일본의 金沢文圃閣 編集部가 

2018년 펴낸 󰡔編戦前期 ｢外地｣ 図書館資料集

-朝鮮編󰡕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두 자료를 기초로 해서 관련 참고자료를 보완

하여 조사한 결과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한국인 도서관 직원은 총 

27개 도서관에서 근무한 241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한 도서관은 관립도서관

인 조선총독부도서관으로 166명이 근무했지만, 

촉탁 이상의 한국인은 11명에 그쳤다. 그 다음

으로 현재의 시․군 단위 공공도서관에 해당하

는 부(군․읍도서관)립도서관 10개 도서관에 

43명, 5개 대학도서관에 16명, 농촌도서관을 포

함한 11개 사립도서관에 11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그 직위나 직급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을 비롯하여 대부분 도서관

에서 관장 등 상위직급자가 일본인이어서 주도

적 역할을 할 수 없었지만, 한국인도 중․하위 

직급에는 상당수가 분포되어 도서관 운영에 많

은 부분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제강점기 동안에 교육과 훈련은 주

로 도서관 강습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1931년 

8월부터 1943년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2일에서 

7일간 실시되었고, 총 참여 인원은 750여 명이

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참가자는 73명이었으

며, 조선총독부도서관 48명, 부립도서관 16명, 

대학도서관 6명 순이었다. 일본인이 중심이 된 

도서관 운영 환경에서 한국인 교육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 위상도 낮았음을 알 수 있

다. 이외에 문부성에서 실시한 사서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사서가 된 한국인은 최장수와 박봉석 

2명으로 모두 조선총독부도서관 직원이었다. 

도서관 강습회의 강의 구성은 필수과목으로 도

서관학개론, 학교도서관(소도서관, 순회문고, 통

속도서관) 등 도서관경영법(도서관관리법), 화

한서분류법과 목록법(실습)이 있고 선택과목

으로 양서분류법 및 목록법(실습), 도서선택, 

도서정리, 독서지도, 도서관 교육 같은 과목들

이 있었고, 시기에 따라 조선고문헌관리, 도서 

수리법, 관외 대출과 제본론, 근대도서관의 지

표 등이 개설되었다.

셋째, 도서관원들의 권익과 정보 교환 창구

로서 초기 도서관 연합체 성격을 가졌던 조선

도서관연구회는 1931년 창립 당시 회원은 116

명이었고, 이 중 한국인은 25명이었는데, 이후 

가입한 인원을 포함하면 한국인은 모두 49명으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립도서관 24명, 총

독부도서관 13명, 대학도서관 9명 순으로 인원 

대비로 볼 때, 참여율이 높은 부립도서관의 조

선도서관연구회 회원들이 그 주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39년에는 조선도서관연

맹으로 대체되었다.

넷째, 식민지 동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도

서관협회는 1935년 10월 경성제국대학에서 제

31회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대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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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는 모두 186명이었다. 그중 조선에서는 95

명(일본인 73명, 한국인 22명), 만주와 대만에

서의 참가자는 21명이었다. 한국인 참가자 22

명의 인명이 확인되었으며, 이 들 대부분이 일

제강점기에도 역할을 했고, 해방 후에는 한국 

도서관계를 이끈 인물들로서 우리나라의 근대

도서관의 이식과정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인 도서관 직원의 연구 활동을 당

시 도서관 관련 주요 잡지인 <朝鮮之圖書館>, 

<文獻報國>, <讀書>, <文化源泉: 良書>를 통

해 조사한 결과, 연인원 55명이 참가했다. 󰡔일
제강점기 도서관 간행물 목차집󰡕 색인에 나타

난 저자수로 보면, 일본인이 297명이고 한국인

은 48명이고, 이 중 도서관원은 40여 명으로 파

악되었다. 여기에는 당시에 명사였던 최남선과 

유진오도 참여했는데 그 내용은 평가하지 않았

지만, 농촌진흥운동이 농촌도서관설립과 관련

이 있었던 것처럼 관제적 성격이 있었음을 부

정할 수 없다.

여섯째, 도서관 개관이나 벤치마킹을 위해 조

선총독부도서관을 견학한 한국인 6명이 확인되

었다. 이외에도 조선도서관연맹총회, 전조선부

립도서관협의회, 청년도서관연맹, 한국과 만주

의 도서관 연합체인 滿鮮圖書館聯合硏究會 

등 다양한 조직과 단체에서 한국인 도서관 직원

들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도서관에 근

무하면서 근대적 도서관 이식과정에 있었던 한

국인 도서관 직원들의 현황을 큰 틀에서 살펴

봤다. 일본인 주도의 도서관 환경이었지만 결

코 한국인 도서관 직원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특히 조선총독부도서관의 경우, 하급

직이지만 한국인 도서관 직원이 더 많았으며, 

해방 후, 상당수가 국립도서관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별도의 연구과제로 살펴볼 일이다. 한

편, 이 연구는 전반적인 도서관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 도서관 직원의 역할 등 다양한 활동 분

야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고, 세밀한 자료 분석

과 검증보다는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고 추론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향후 보다 많은 검증 

자료를 통해 개별 인물의 활동을 파악하고 관

종별로 그들이 우리나라 근대 도서관의 이식과 

형성과정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밝혀

내어 일제강점기의 도서관 역사가 보다 정립되

기를 기대한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조선도서

관연구회’와 같은 여러 단체의 역할과 단체에 

가입한 주요 회원들의 글에 대한 내용과 상호 

관계 분석 등 앞으로 세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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